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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깜차 딴tt” 쩌13차성찬석， 오늘 1부에서 5부예배까지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시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몽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니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시대 이 잔은 LH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뒤하여 붓는 
것이라" (녹 22:19-20), 
2001년도 제3차 성찬식이 1부에서 5부 예배에 걸쳐서 시행된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손님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늘의 아버 
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이 머무른 영생의 식탁이기 때 
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흘리심과 죽으심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끔찍한 죄가 씻겨지는 순결한 식탁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식탁을 더럽히고 돌아가는 손님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엔 오직 그의 사 
랑에 머물고 싶은 이들이 와야할 곳이다. 죄 있는 자들아， 다 이 리로 오라! 와서 값없이 떡과 잔을 들라! 

..................................................................................... 

전교인대상청지기훈련 예수께속뼈세상으로나아가자(요 17 : 18) 
5월16일(수)-18일(금)， 오후 7:30-9:30, 본당에서 실시 

오랫동안 준비했던 충현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진정한 달음질은 주께서 다시 오 
실 때까지 계속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 

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중보하시던 주님의 
기도가 충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들려지 
고도전되기를기도해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스l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 

에 보내었고 "(요 17:18) 

성령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죄와 어두 

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천부의 거룩하 
신 보좌 앞으로 나아오자. 그곳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 
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7’ 하며 탄식하시던 하나님 
의 음성을 향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 

라고대답하던 이사야의 아름다운고백이 우리의 고백 
이 되게 하자(사 6:8). 

우리 역시 주님의 기도에 포함된 ‘저희’ 들인 것을 

잊지 말자! 이 천년 동안 주께서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 
그 날의 기도에 대해 반웅하자! 그리고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체육대회 때보다 더 큰 용기와 열정， 그리고 헌 
신을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도록 기도하자.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기도한 것처 럼 주께서 부탁하 
신복음의 깃발을높이 들자. 주님의 이름으로，주님의 

;쁨 5월 16일(수) 5월 17일(목) 5월 18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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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 17:16 요 17:18 녹 10:21-22 

제목 저희도세상에속하지 나도저희를 예수님의 기쁨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보내었고 

엘옆rnO!l괴; 

" • ..，τ”‘*응 "!" (쏠 'l :q-,o) 

용이 시련에 빠지기 전까지 그의 아내는 훌륭한 신앙의 여인처럼 보였다 그 어느 누구도， 그녀가 용에게 하나님 

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재산， 자녀들， 그리고 남편의 건강 등， 

세상적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게되자， 마침내 악한 말로 하나님과 남편을 저주하고 말았다 그녀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용을 모함하던 마귀처럼， 안타깝게도 마귀가 품고 있었던 생각，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싶었던 마 
귀의 생각을 대신 말하고 말았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다 그녀의 신앙의 기준 

이 세상적인 부유함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용이 시련에 빠지지 않았다먼 그의 아내는 마 
지막까지 좋은 여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용이 물같은 시련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를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마침내 헛된 결론을 내렸다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의 근거를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세상의 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 그 은혜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놓을 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히 11 :6),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고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비록 환난을 겪고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용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며(용 1:22), 영원한 구속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용 19:25)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용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어리석은 원망을 쏟아놀을 것이 

다. 
혹시 우리는 용의 아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마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로 삼았던 많은 소 

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 시험하였던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의 핵심은 아닌가? 만일 그 
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믿음， 곧 무너질 허망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 역시 용의 아내와 같은 사람일 뿐이 
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참된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지고， 그분을 향하여 영흔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좌 사함을 얻었도다(골 1: 13-14). 
이 비멜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멸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연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이번 저흐l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넘의 비밀인 그리 

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골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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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5월 6일 

일꾼선출을위한공동의회 

오늘(주일)4부 예배 후(14:00-14:3이， 

본당에서실시 

오늘(5월6일) 4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인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주간충현’ 을 통해서 이 
미 공고되었던 일꾼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된다. 교 
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순간인 만큼 충현의 모든 성도 
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하 
여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행 
6:3).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공동의회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4부 예배를 마치면 즉시 시작되므 

로 성도들은 4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01 종면체육대회’를 마치고 
‘t두시대를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모임” 

‘2001 충현체육대회’ 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누렸던 서늘한 구름기풍을 맛보며 시작할 수 있었다. 
질서정연하게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된 체육대회의 개 
회예배에서 위임 목사는 시편 84 :11-12절을 통해서 

‘2001 충현체육대회’ 가 두 시대를 살아가는 충현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모임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우리들 
은 인간의 문명과 부(富)， 그리고 우끼b년호 빠르게 타 
락해 가는 세속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의 본질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 
라와 그의 뭇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 
아야 함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며， 그를 신뢰함으로 주어진 시대 속에서 복음의 용사 
들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어서 개 
회식이 진행되었고충현의 모든성도들을대표해서 선 
서가이루어졌는데，체육대회에서뿐만아니라삶의 모 
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용사로서 
살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각종 경기는 믿음 · 소망 · 사랑 충성의 4팀 
으로 구성되어 오전과 오후로 나누서 진행하였다. 삼 
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겠다던 믿음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 
하여 영혼의 달음질을 치겠다던 소망팀 ， 순결하고 변 
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휩쓸겠다던 사랑 
팀 ， 그리고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신실함 
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아내겠다는 충성팀! 
이 모든 팀들에 속한 한 영흔 한 영혼은 분명히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충현교회의 지체들이었다. 이렇 
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친 체육대회 였다. 
이 순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준비하며 기 
도해 왔던가! 충현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 
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일꾼들， 이들의 수고와 땀 그리 
고 기도로 인하여 충현체육대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되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오직 복음을 위한 믿음의 선한 달음질을 치겠다고 다 
짐하였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잊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 안에 비추어진 하나님 
의 진리동대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 시대의 죄악을 
드러내고，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을 생명선에 건져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험한 바다와 같 
은 이 세상에 영흔을 건지러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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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Great Company 
(Jeremiah 31:7--9) 

“Behold, 1 am bringing them from the north country, 

저1 627 

And 1 will gather them from the remote p따ts ofthe earth, Among them the blind and the lame, 

The woman with child and she who is in labor with child, together; A great company, 

they shall return here." 

Did you know thad ermah 3 l is 

one of the mo st s igni f icant ‘ 

chapters in the whole Bible? It not 

onl y co nta in s th e princ ipa l Old 

Tes tame nt passage o n the ne w 

covenant, “ Behold , days are coming , 
declares the Lord , when 1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v. 31), 
but describes God ’s work in m에<Ing a 

great company! It begins with words 

like , “ declares the Lord" (v. 1), “Thus 

says the Lord" (v. 2) , “ The Lord 

appeared saying" (v. 3) , and “ 1 wiI1 

build you" (v. 4). Everything about 

thi s chapter comes straight from the 

mouth of God. He promises that He 

will be the God of alJ the families of 

Israel and they will be His people (v. 

1). He will give His people comfort, 
rest, and eternal love (vv. 3-4). He 

will build them up and they will go 

up to Zion (v. 6). This is God ’s great 

working. He ’s going to make a big , 

great company that He will care for 

and make happy. God Himse lf is 

going to gather His people . 

Today ’s Bible verses address the 

Northern Kingdom, Israel, “ For thus 

says th e Lo rd , Sin g a lo ud wi th 

gladness for Jacob, And shout among 

the chief of the nations; Procla im , 

g ive pra ise and say , 0 Lord , save 

Your people , The remnant of Israe l. 

Behold , I am bringing them from the 

nOlt h country, And 1 will gather them 

fro m the remote parts of the earth , 

Among them the blind and the lame 

The woman with chiJd and she who is 

in labor with child , together; A great 

company, they shall retum here. With 

weeping they sha ll come , And by 

supplication 1 will lead them; 1 will 

make the m wa lk by s t rea ms of 

waters, On a straight path in which 

they sha ll not stumble; For 1 am a 

father to Israel, And Ephraim is My 

fLfstbom" (vv. 7까 . Amen! Jeremiah 

pro phes ied thi s wonderful scene. 

Even though Israel had falJen captive 

to the Assyrians, God would restore 

them. He will gather them fro m the 

remote parts of the earth . Distance is 

not a problem for God , nor are human 

predicaments. Humans can ’t imagine 

such power and grace. 

You’ 11 reca ll that Jeroboam , the 

leader of Israel , took God ’s people 

away fro m Je ru sa lem whe n the 

kingdom di vided . Judah stayed in 

JerusaJem and Israel went in the hilJ 

country of Ephraim. Jeroboam didn ’t 

want his people to go to Jerusalem to 

worship because he was afraid that 

their hearts would tum to Rehoboam , 

k in g of Ju da h . So , he made tw o 

golden ca lves for them to worship . 

He cleverly placed one golden caLf in 

Bethe l , which was on the road to 

Jerusalem , and the other calf in the 

northernmos t part of hi s kingdom , 

Oa n . He a lso made pri es ts f ro m 

among the people who were not of 

the sons of Lev i. He ignored God ’s 

way, “Arise and let us go up to Zion" , 

for rightful worship (v. 6). Whoever 

has power, Iike Jeroboam , wants to 

gather people themselves and make a 

great company. They want to retain 

power, fa me , and wealth. They want 

to estab lish a po liti ca l stro ngho ld . 

They want their great company to be 

a n inher it a nce fo r th e ir ow n 

descendants. But look what happens? 

The Pharaoh in Egypt is gone. The 

king of Assyri a is gone . Alex nader 

the Great is gone . Julius Caesar is 

gone . Hitler is gone. Stalin is gone. 

They a ll li ked makin g a g rea t 

company, but not one stands. 

“ The kings of the earth did not 

be li eve , Nor did any of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 That the 

adversary and the enemy, Could enter 

the gates of Jerusalem" (Lam. 4:12) . 

The King of kings has made His own 

company, which is etemal. Only He 

uses the kings of thi s world for His 

purpose. Before His people went to 

Zi on , now they co me to Him fo r 

worship . God uses peopl e as Hi s 

instrument to fulfill His way. That’s 

a ll. Our God watches over Hi s 

people . He was with the Israelites for 

40 years in the desert , His love never 

stopping. He ’s gathering His people 

into a g rea t co mp any w ith Hi s 

wonderful love and care. The time is 

coming when young people , strong 

people , healthy people , and perfect 

people won’t respond to God because 

they thin k they are grea t. God still 

li stens to people , to the Iying , lame , 
and pregnant women. With them He 

makes His own great company and 

He leads them. Isn’ t that a wonderful 

story? 

Jesus said , “ Come to Me , all who 

are weary and heavy-Iaden, and 1 wi ll 

give you rest" α11. 11 :28) . These are 

the people of the great company, not 

the strong people. Everyone who is 

weak, the weakest people , become 

God ’s children. Not by human effort 

but by righteousness , the grace of the 

cross. Listen to these biblical words , 

“ After these th ings 1 looked , and 

behold , a great multi tude which no 

one could count , from every nation 

a nd a ll tribes and peo pl es and 

tongues ,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 and palm branches were in 

their hands; and they cry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 ‘Salvation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 and to the 

Lamb" (Rev. 7:9-10). Arnen! 00 you 

be lieve thi s is go ing to happen? Is 

God really going to make this great 

co mpany? It ’s ha ppe nin g in 

Revelation . 

The people wilI come weeping , 
“ With alJ weeping they shall come". 

God ’s great company approaches 

Him in tears. Why? Because they are 

sinners .. They ask for Hi s leading. 

God said He was the father of Israel. 

Wh at a wonderf ul bl essi ng . He 

res po nd s to the s inner , no t th e 

prideful , but to the one who confesses 

his sins and asks for forgiveness in 

the name of Jesus. They ask by the 

g race of God because He is the ir 

Fath e r. The who le chapte r of 

Jeremiah 31 says that God is the one 

w ho decl a red , proc la im ed , and 

promised to make a great company 

unde r a new cove nan t. Jo hn th e 

Baptist asked Jesus if He was the one. 

Jesus said to His disciples go and tell 

John that the blind see, the lame walk , 
le pe rs are hea led , th e dead are 

resurrected , and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of God , the gospel, is 

preached to the poor. That is the only 

way God makes a great company. He 

seeks sinners. That ’s Hi s purpose. 

Are yo u o ne of G od ’s grea t 

company? Are you humble? Are you 

a guilty sinner who feels blind , lame , 

leprolls, and dead becallse of sin? Ask 

the Lord , He wilI be your Father by 

the grace of God. Throllgh the cross 

of Jesus Christ He will respond to 

you.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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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목사 

하나님의 직접적인선언 
여러분은 예레미아 31장이 성경 전체 

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 중의 하나라 

는사실을아십니까?단지 새 언약에 대 

한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만 아니라， 큰 무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묘사하고 있 

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 

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렘 31:31).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 

하노라(1절) ,"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 

하노라(2절) ,"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 

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3절) ,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4절) . 이렇 

듯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난 이러한 모 

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 

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1절) . 하나님은 그 

의 백성에게 위로와 안식과 영원한 사 

랑을 주실 것입니다(3-4절) .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온으로 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6절).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큰 무리를 만드시고， 그들을 보살 

피시고， 행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백성을 

모으고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을향한예언 
오늘 성경 말씀은 북왕국인 이스라엘 

을향한말씀입니다. “나여호와가이같 

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 

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가 된 자를 위 

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 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 

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 

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 

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 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 

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추낀흥헌 

다음 주일 설교 

큰무려 
(렘 31:7 -9)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묵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되…”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7-9 
절) . 아멘!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광경 

을 예언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앗 

수르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 

님은 그들을 먼 땅 끝에서부터 불러모 

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거리나 사 

람의 처한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 

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의악한행동 
여러분은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될 

때 ，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부 

터 분리시켰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 

다. 유다는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이스 

라엘은 에브라임의 산지로 올라갔습니 

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 

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 

았습니다. 혹시나 자기 백성들의 마음 

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빼앗기지 않을 

까 동}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드리게 

하였습니다. 교묘하게 한 금송아지는 

예루살렘 도상에 위치한 벤엘에， 그리 

고 나머지 금송아지는 왕국의 최북단인 

단 지방에 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레위 

인이 아닌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뽑아 

제사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은올바른제사를위해서 “너희는일어 

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6절)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 

습니다. 여로보암 같이 힘을 가진 자들 

은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큰 무리를 만 

들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힘과 명성과 

부를 얻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 정치 

적인 입지를 세워갑니다 이들은 자신 

의 자녀들을 위해 커다란 집단이 존재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 

어나는지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인 바 

로는 사라졌습니다. 앗수르의 왕도 사 

라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 률리우스 

시저 · 히틀러 · 그리고 스탈린까지 모 

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큰 무리 

를 만들기 원했지만 어느 누구도 욕망 

을 성취할 만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큰무리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 

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애 4;12).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큰 

무리를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오직 그 

분만이 세상의 열왕들을 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십니다. 과거에 그의 백성 

들은 시온으로 올라갔었으나， 이제 그 

들은 하니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옵 

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의 뭇을 이 

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게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그의 백 

성들을살피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40년 동안 사막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 그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 

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사랑과 돌 

봄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큰 무리로 만 

드십니다. 젊은이들， 강한 자들，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소위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위대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 

나님께서는 여전히 병들어 누운 자들， 

앉은뱅이들， 잉태한 여인들에게 귀 기 

울이시며 그들을 큰 무리로 만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가아닙니까? 

예수안의큰무라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결코 강한 자들。l 아닌 。l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는 그의 백성입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다 하 

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 

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 

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에서 아무라도능히 셀수없는큰무리 

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 

7:9-10). 아벤! 여러분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러 

한 큰 무리를 이루실까요? 이것은 분명 

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화개하는큰무리들 
사람들은 울며 나올 것입니다. “모든 

우는자들이다나올것이니라 ” 하나님 

의 큰 무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께 나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는 그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 

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 

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 

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용서함을구하 

는 죄인들에게 웅답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3 1장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서 

큰무리를만드시기 위하여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오실 

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앉 

은뱅이가 걸으며 ，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 죽은 자가 살아나며 ，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이 선포되어 가난한 자들 

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 

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만드시 

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 

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또한 죄로 인해 영혼의 눈 

이 멀었고，무릎이 펴지지 않으며 ， 문퉁 

병에 걸렸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느끼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 

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응 

답하실것입니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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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독립 첫 열매-몽골어집회， 

명몰 ntll 

가자!추수를향해 

몽골제국시 
대， 즉 원나라 
때 교황은몽골 
의 황제로부터 
기독교를 전해 
달라는 한통의 
펀지를 받는다. 
자기들이 기독 
교를 믿겠노라 
고. 그러나로마 
교황청은 그 편 
지를 받고도무 
시했다 물론 여 
러 이유가 있었 

지만그들은몽 
골제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후 몽골은 티엣불 
교를 받아들여 온 국가가 불교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몽골을 볼 때마다 안타 
깝게 한다. 그 때 전도했더라면 이들이 말 달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복음을 함께 전했을 벤데 그리고 지금 우 

리는 그때와 통일한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에 몽골인 
이 1만5천명이 있다.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 ， 선교적 요청이 있다. 만약이 기회를한국의 성 
도들이 외면한다면? 정말 선교적 사명에 정신이 번쩍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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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향함/ 교회에 오기 위해 지체들은 피곤과 아르 
바이트의 유혹과 싸워야한다. 때론 동대문에 가고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교회로 온다. 수개월 안 보이던 지체 
가 오기도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 
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보내주신 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미어온다. 그들 중 누구도 교회에 와 
준다고생각하는사람은없다 아니 ， 버스를타고지하 
철을 타고 2-3시간 걸려서 오는 그들은 충현교회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보불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처 럼 그들의 마음엔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다. 몽골어 
로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바이르태’ 이다. 만나서 반갑 

다고 할때도 ‘바야르태 밴’ 이라고 한다. ‘바야르’ , 이 
것은 기쁨이란 말이다. 정말 그들의 마음엔 기쁨이 있 
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들이야 말로 예수의 영이 인 

도하신다는 기쁨을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민족인것이다. 

주중성경공부/ 성수동에서는 한국의 구역예배와 같 
이 성경공부모임이 있다. 전도사님과 함께 서울에 사 
는 리더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 
하고 음식을 나눈다. 매주 월요일 밤 8시에 진행된다. 
거기에는은혜와양육과감사의 시간이 있다. 삶의 정 

황속에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영혼의 메아리가 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깊이 알고자동}는 거룩한 열심 
이 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서울지 역 몽골인들의 복음 
화와 부홍의 역사를 기도한다. 

민족복음호}를 흥t해/ 지난 4년간 충현교회에서 선앙 

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 통역으로， 부회장으로 섬 
겼던 맛다 숫다 부부가 올 6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먼 
저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을받도록그들이 기 
도하고 나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나아가지 

못하되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아간 것처럼 이들에게 
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 그 

들 앞에 광활한 몽골초원이 놓여있다. 그동안 충현교 
회 몽골어집회에서 갈고 닦은 복음의 첫 열매들이다. 
임마누엘의 기도를 요청한다. 몽골에 도도히 흐르는 

툴강을 바라보며 260만 몽골영혼을 향해 , 이제 첫 발걸 
음을 흔돈과 우상의 강물 위에 힘껏 내딛는 것이다 
‘요단을 정복한 하나님， 홍해를 정복한 하나님! 맛다 
숫다 부부와 함께 하소서’ 하는 기도를 교회에 부탁한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종， 언약의 자손으로 서기위 

해. “주여 ， 몽골영흔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날아껴l쩌 11 
“ 

” ” ” 
--• 
• 

”나는 바야르마 

라고합니다. 

주념을 만나 ìl 

전나의 앵훨온슬 

픔과 고통의 생활 .L. 

이었어요 l 하 ~I 만 

주념을만나고부터 

내 삶이 ìl 쁨과 감 

샤로 하나념깨| 눈 

물을 훌렬 며n~ 많 

아요. 충현교회에 

나까서 zo변 통안 

못만나던 천구를 

만낫고 종온 밍옵 

의 천구들을 많이 만 

7J:어요， 새로운 벌옴의 힌구를 사뀌고 또 그들의 믿옴이 

타라냐는 껏올 볼 때 주닝깨| 늘 갑샤합니다， 

생탄정， 서|려|를 벌댔올 띠{ 아주 많이 ìl뼈서 어쩔 줄을 

몰뤘어요I 두 번째 또 ìl뺏던 얼온 예수닝이 죽으댔다까 

다시 날아나샌 부훨정이었어요. 몽골어 쟁호j어180명의 

교우들이 궐이 여|배와 한양으로 하나L려깨| 영광톨힐 때 

너무나 ìl뱃습니다. 부훨쩔낳 준비한 연극올 보고 선앵 

념들이 궐이 ìl뼈하며 눈물올 흘릴 때 주녕깨| 갑샤드렸 

어요l 부훨쩔 며힐 전이| 부셔를 멀는 천구가 딸이랑 힘깨| 

날고 냥다고 했어요I 그리고 나에께 ìl도 좁 부탁한다고 

했었습니다I 그런데 부활주얼낳 천구 딸이 아무 사전 연 

락도 없이 한국어| 웠올 때 부처를 믿는 그 힌구까 ’정멀 

하나녕온 날아껴!셔I 라고 멜했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낳아껴|샌 하나념의 온혀|이l 강샤드렸어요 

바야르마의 아버지는 영화배우었고 맙온 후배들을 양 

영한 몽골영화껴|의 귀장이었다， ~I급 하매는 한국학생 

들이|께 OH주 토요얼 저녁 7시이l 봉끌어를 가르치고 9J. 
다. 그를 보면 막닿라 마리아의 연샌을 벌견하께 펀다. 

복옴의 향ìl는 봅의 철쭉보다도 정감댔고 }생명력앗다， 성경공부/ 몽골지체들은 107B반으로 나뉘어 반별로 
선생님과 리더들로부터 성경을 배운다. 지금은 요한복 

음을 배우고 있다. 10시가 넘 어서 시작되는데 10시 50 
분까지 진행된다 교실이 부족하여 두 개 교실에서 진 
행하느라 분주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들이 모여 -1-- -- ----------- -- - - - -- -- - ------ - -------------------------------------

있어 기쁘다 그리고몽골지체들은매주 70명이 나오 매뼈앓쐐톨빼쩨 주닝，복음을전하는발길에늘동행해주세요 ••• 
는데 교사 한 명이 5명에서 15명까지를 담당한다- 헌신 i 
된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몽골어가 부족하여 i 
마음같이 잘 섬기고 가르치지 못하여 정말 안타깝다 
몽골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몽골어에 투자할 믿음 ! 늘 부족하여 다른 사람이 전도왕이라든가 교회학교에서 전도상을 받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은 작아진다. 왜냐하면 
의 용싸 필요하다 i 나는 전도를 많이 못했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에 용기내어 적어본다 

j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세 살되던 해에 한 번 죽을 뻔 하였고， 30년 전 쯤 여섯 살 되던 해에 얼음이 두껍게 언 연못에서， 
1 고기를 잡으려고 동그랑게 파 놓은 것을 모르고 발을 헛디뎌 머리만 남기고 빠져가는 것을 세 살 위인 언니가 머리카 
락을 잡고 건져내어 살아났다. 그 후에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었다. 그 언니가 참 고마워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충 
현교회 새신자 초청잔치에 초대하곤 했다 어머니는 또 어떠신가? 딸만 내리 다섯에 여섯째에 막내 아들을 얻으셨다 
그것도 불공을 드려 얻은 아들이라며 한사코 믿지 않겠다고 하시던 어머니 .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던 남편의 기도로 
지금은 집사님이 되시고 다섯 딸과 아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처가 식구들 모두 구원시켰다며 큰소리치는 남 
펀， 고랍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 글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요즈음에는 수요일마다 구역장 공부를 마치고 교구 목사님의 시편 강해를 듣고 싶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사렛 
홀로 향한다. 전도대의 8주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이제는 고마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리라 다짐 
한다. 그래서 전도대 훈련을 받기로 했다. 
목사님의 실제적인 전도와 실습을 통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있다. 차 안이나 주머니 
속에，가방속에 전도지가항상들어 있어야한다며 옹힘 다해 열정적으로가르치시는목사님이 주마다숙제를 내주 
신다. 일 주일에 열명에게 전도해 보라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에는 좌우로 두 분씩 꼭 복음을 전하라고. 
이 전에는 담대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한 복읍. 주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셨을까? 이제라도 기도한다. 자연스럽게 가방 
속에서 전도지가 나오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시라고 성령님께 간구한다. 같이 교육받고 있는 
전도대원들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늘 통행해 주시기를 바 

! 란다. 행함이 있어야 되겠기에 얼마 전 4월 월례회의때는 노방전도를 하기로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했다. 
i 전도용화장지와전도지를한묶음가지고나갔다 
, 아이들의 손을잡고온회원들을보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느끼고 기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벤치에 앉 

꾸 느 3011 아 앞사람， 백화점 들어7운사람，차에서 내리는사람들에게 서로쫓아가서 복음을 전핸모습을볼 때， 더욱이 
4부예배/ 본당에 가면 통역기를 《고 사」 사람 τ에 i 순산한 지 한 달만에 모유를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더 자매르 볼 때 부명 저도회가 부홍하리라 믿는다. 우리 
한국인인지 몽골인인지 잘 분간 안 7t는 사람들이 있 j 의 남은날동안주님이 늘통행해 주시기를바란다 ~ ., ' 1 -11 2. E. '" l.!- 0 ~~ 

집회/ 집회는 11시에 교육관 507호에서 시작한다 리 
더들이 나와서 찬OJ:을 10분간 인도한다 한국선생님들 
도 몽골어찬OJ:을 같이 배워서 부른다 집회는 몽골팀 

회장과 부회장이 교대로 사회를 보며 모든 말은 몽골 
어로 한다. 설교는 몽골팀 지도인 민병윤 선교전도사 
가 한다. 기도하면서 통역자와 함께 준비한 원고를 가 
지고 통역없이 직접 몽골어로 설교를 하고 있다- 설교 
자와 교사들을 위해 ，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 기Ðt 많 
이 필요하다. 몽골팀에서는 십일조를 하는 리더들이 
있다. 이런리더한명 ， 한명은그무엇과도 바꿀수없 
는 믿음의 진주들이다. 헌금정 리하시는 분들께는 이름 
이 좀 생소하여 불편함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 
실 때 얼마나 흐뭇하실까. 마치 군번없는 무명용사처 
럼， 교적번호도 없지만 이들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보화를 쌓아가고 있다. 갈랩과 여호수아처럼 ‘이 산지 
를 내게주소서’ 하는 기도로 몽골복음화를 위한 저들 
은 이미 믿음의 거인이 되어가고 있다 

박 연 자 (집사， 1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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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원 선도추엘을 양두고 
언oi냉 

주oi냥 

찌등;<I q> 11언11 lJ'1 'j럭”시다/1 
tlU나께앤 'i2.i~디 ~"li: ) 1디린니디 

충면파회 고퉁부 럼퓨뭘 션'jjZ부는 교 
사 1명과 18명g 학생으로 구영되어잊다， 

럽퓨et률 이용하여 충면jj1효l 고륭#률 'ili!l고 낼리 션 

교 빛 션앙생활01도융율 주는 갯율 혹쩍으로 한다” 
럼퓨획 션jj1훌i는 면J:H 고풍# 구f뮤니티률 륭하여 고풍 

부 LII9I 천복 및 정보91 jj1환율 톨고 잊고t 여러 까지 정 

보 빚 자료훌 1<1공하여 고륭후월톨01 질 풀용 션앙생활 

율 하는t!I 도융을 주고자 한다. 

럽퓨휩 션교후는 t1II.주양 고풍휴 정효l 맺 훈반공#까 끝 

난 12"'30훈C깨 만나서 맛있는 간석 맺 천교훌 한 후 
끼도로써 회g률 시작한다， 

Of직은 션생 소그룰이라 많온 옐율 쩨71쩍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t1II주 보다 나은 정보와 효율적면 활흥울 휘 

하여 항상 끼도와 회의훌 한다. 

럽퓨홉 션교#는 보다 활통 영역율 낼tν 다혼 jj1회 홈 

패。l자률 방혼하여 서로와 정보률 교환하는 λl스명 구 

축 맺 과 안타끼톡교 맺 "f상사이트 풍율 방문δ}여 혹 

융율전힐여정이다 .. 
럽퓨획 션교#는 21세끼률 상아7f는 오블I 나본 도구 

로도 이용도l는 럽퓨et!i￥ 인E￥ l햇율 션한 도구로 이용하 

여 주님g 나라률 널'ÒI는t!I 힘쓰고자 한다， 

문의 및 아이디어제공 : minj74@jaangmin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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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욱(고쁨) 

전도 ... 전도란 무엇일까P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바탕으로 말하자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어렸을 때는 전도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친 
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었다. 솔직히 그때 나에게서 믿음이란 건 찾아보기 힘들었기에 하나님 
의 존재를 알리려는 나의 모습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성장한 지금의 나 정말 친한 
친구 하나 전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믿음이 성장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나이지만 정말 가까운 영흔 하나 구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때는 쉬웠는데 
지금은왜 이렇게 전도가힘든지. 

예전에는 그렇게 쉬웠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교회가자는 말 한마디 하기 두렵 
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한 친구들을 전도할 때，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기란 정말 힘 

들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항상 무시당하고 광신도， 심지어는 미친놈 취급을 
당한다. 그럴 때 나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무능력함을 불평할 때도 있다. 가끔은 ‘어 렸을 때 많이 전도할 걸’ 하며 
후회도한다. 
지금의 나는형식적인 전도는하지 않는다. 나만의 전도방법을고집한다. 
생각이 바뀐 후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전하는데 급급했던 과거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생각하는 전도 

방법. 그건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모범뒤게 생활하려고 
한다. 가장쉽게 전도할수 있는학교. 그곳에서의 내 모습은교회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과는전혀 다르다. 야니 ， 내 
가 다른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렇거 때문에 나 
의 지극히 작은 신앙에도 상당한 반웅을 보인다. 목사가 휠거냐， 광신도냐， 독실한 크리스찬이냐는 동의 말을 듣기 
도 한다. 다른 모습도 그렇지만 특히 밥먹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 그런 반웅을 보인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 교 
회다니는구나!’ 라며 말한다. 가깝게 종교를 접해보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친구들은 신기해하고 호기심 
을 갖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다. 예수가 누구냐， 넌 교회를 왜 다니냐， 시간 아깝지 않냐， 헌금은 왜 내 
냐퉁퉁의 질문을한다. 난그질문을기다린다. 그게 나의 전도방법이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관심도 없는 것들을 말하고 이해시키 려한다면 정말 전도하기 힘들다. 먼저 그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질문을 하도록 만들고 그 때부터 질문에 답해주며 내 방법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에 
게 하나하나 대답해주면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전도는 형식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전도는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성사시키기도 힘들다 물론， 계획적 
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에서 나오는 신앙일 것이다. 
믿지 않는사람들은하나님을볼수 없기에 그하나님을 믿는나의 모습을본다. 하나님의 존재를증명하기란 힘 

들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모습， 선한 모습을 보이 려고 노력하는 것 

이다. 가식일수도있는나의모습. 
하지만 그런 선의의 거짓.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영흔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전도하기 원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히 알릴 수 있도록 자 

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겉으로 들어난 여러 가지 모습까지도. 
곧 다가올 총통원 전도주일. 그 날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계속되는 행사， 형식적이지 않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 

다 μ깐; “ ‘ 

”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의 전도 

원하는 바를 아시고 치유하려 하셨지만， 예수님은 치유 
하시기 전에 소경에게 물으셨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 

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7’ 이 사건을 
통하여 느낀 것은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로 우리의 주님은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분명한 기도는 내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알도록 해준다.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 
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 창조주이시고 나 
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뭇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믿음의 결핍을 의 
식하게 되어，정말로 내가주님을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 
는지는 결국 그 믿음의 진실성 
을 기도를 통하여 증명하게 되 

는것이다 
기도는불신자와구별되는크 
리스천만의 ‘특정’ 이라고 생각 
했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는 단순히 신앙생활 
을 잘 하기 위한， 믿음을 포장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 

천의 ‘특권’ 이었다. 

밴드츄며 ~'~f 

‘그리스￡씌 1’ i학쿄빼원’흘 업교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 
나님의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나 
눌 수 있고 그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만 
약에 이러한 질문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대 
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약속을 믿는 사 
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만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이렇듯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 
한의미이고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나의 기도생활을 돌이켜 
보면 매우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알 
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기도생활을 보면 형식적이고 
반복적이다. 기도생활의 유익과기도응답의 체험을경 
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흔히 “믿음이 좋다 “영발이 있다” 라는 표현은 대부 

분 기도 생활과 연관지어 말할 때가 많다. 나도 대표기 
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고 영성이 있다고 쉽 
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 
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 
험한 영성 있는 사람， 기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식적인 깊이가 믿음의 깊이와 비례하는 줄 
착각했다. 그러나 믿음은 참으로 단순하다는 것을 깨 
달았다. 꼭 지식이 늘어나야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질렀을 때 ， 그 외침을 통해 예수님은 소경이 

정 성 민 (고둥부교사)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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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충현체육대회 

지난 5월1일 수도전기공고 운동장에서는 충현체육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외국인 할 

것 없이 화합을위해 많은땀을흘렸다. 빨강 · 파랑 · 노랑 · 

초록， 4색의 옷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의 모습은 보기만해도 풍 

요로웠고， 그들의 흥겨운 축제의 모습 속에서는 작은 전국을 

발견할수있었다. 

그날의 명장면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6 0X휘즈 

”언제나 진뢰만올 션택업시다 

1 퉁을 하샌 권샤녕의 환호! 

룰형쉴룰킹ìl [> 

”서l껴l의 복융화는 

내손안에 

천국옐문으로자라나는 
충연의 어린이 

\l용원g 힘엉 
”우리어|께 구륨갱이 툴권싼 허다한 중인틀이 잊으니 - -- " ("0/ 12 : 1) 
벌융의 엔진들의 우리흘양한적려의 힘생이 틀뢰시나요? 

주낀흥헌 

\l 여배 

”여호와 하나닝은 허{요 명IIIf시 èI-"(시 84: 11-1 2) 
대효j장이션 갱생판 목샤념외 벌교 

= ‘ 

저1 627호 

와보라 

김 운 섭 (집사， 초등부 교사) 

오월의 훈풍다고 이뤄진 작은 천국 
따가운 햇빛가려 구경나온 구름장막 
수많은 눈동자 속에 그대 얼굴 담아본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물꼬 튼 우리 예수 
좋o}라 내 살붙이 텃밭처럼 정겨워라 
그 님의 섭리 앞에서 햇무리로 피는 묵시 . 

흥건히 젖어버린 등줄기 제치려고 
일등도 뛰어온다 팔찌도 달려온다 
저 하얀 연어들마다 본향창아 파닥인다 

원색의 웃음바다 일렁이는 저 파도 

사색기(며色廠) 윷을 달아 갈릴리로 모여라 

불러라 승리의 노래 앞만 보고 가자꾸나，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색깔따라 나팔불면 

우렁찬 저 함성에 무너지는 이 세상 
예수가 이기었노라 천국잔치 충현 축제. 

이 시대굶주린자와보라그누구나 
이고 진 죄의 무게 예 와서 내려놓고 

십자가닦아논그길 친구야함께가자. 

이 400M 께쭈 

”내ì~ 닿융필 하ì/ 롤 

t양방없는 갱 강이 아니 하고­

"(고전 9:26)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다힘깨| 닿E 

강시다， 

\l tlt렴쟁는 톡공대 
”믿융온 바라는 갯틀의 }날생이요 보];/ 못 

하는 갱들의 중귀니"("01 11 : 1) 
l날마다 믿융이| 부요한 자들이 휩시다i 

? 줄다킹ìl 

”명안의 대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께 하션껏올 힘써 ];/격 /èI- "(C입 4:3) 
한 마옵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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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자가인플례 

저는 5부 예배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 
을 느끼며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 
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 
로 구체화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 을주님께서 알려주시는자리가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멸해 버리는 상정과 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l 가르침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 모호한 문제를 놓고 크게 논란을 벌여봤 
: 자무슨소용이 있겠는가?비록그러한문제에 관해 모른다고해서 심판의 
l 날에 책망을 받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l 자만이 불필요한 개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그리스도를 본 
받아중) 

“진리를알지니 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 (요 8:32) ，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아버지께로 올 자 

가 없느니라" (요 14:6) ,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자유를 이제야 조금은 느낄 것 같습니다. 지난 
날 교회를 전전긍긍하며 불필요한 개념의 설교를 접하고， 설교시간마다 서 
당에서도 들을 수 있는 도덕을 논하며， 인간의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철학과 다를바 없는 비본질적 교훈과， 설교 때마다 제시되는 삶의 이정표 
둥에 허우적거리면서도 모태신앙인 제가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7’라는 고 
민을 가져야만 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펀의주 
의 시대에 걸맞는 달콤한 복음에 익숙해 있던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 
였지만그분을진정 ‘하나님을하나님되게’ 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합니 
다. 
“예수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하고 그분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한번도 그분 

을대변해 본적이 없는자들이다." (오스왈드챔버스) , 
이 죄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알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들으면 들 
을수록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은 제게 날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같은 내용의 십자가 설교지만 매번 다른 멧세지를 저에게 주십 
니다. 같은 십자가 사건인데 말이죠. 제게는 십자가가 제 삶의 모든 것이 되 
었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엔 결코 인플레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박 경 배 (소년부교사) 

조우빈 (유년부 l과5반) 

지난 4월 15일 부활주일에 유년부에서는 성경암송대회가 열렸습 
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20절까지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지않아 암송하기가 어려 

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일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랬더니 어느날 외워지는 말씀이 있어서 조금 신이 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짜중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저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 
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저는 최우수상을 받게되어 참 기쨌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암송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빈이의 우빈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빈이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 

되지 아니하여 우빈이가 모든 친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우빈이가 아니요 오직 우빈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번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성경말씀을 열심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 
다. 

성경암송대회 

찬양대수련회를마치고 

공영 빈 (유년부 3과4반) 

저는 유아때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유년부에 올라와서 
도 찬OJ: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던 중 찬양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찬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찬 
양했다는 것을 알게 된， 뭇 깊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어 
떻게 찬양을 해야 동}는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야알게 된거지요. 
하나님은 저를 오래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 

가에 못박혀 죽으셔서 저의 죄를 사해주셨지요. 또 성령 
님께서는 저를 찍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 주셨고요. 그 
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기쁘고 깨끗한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가게 

도와주시는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하나님，늘함께하여주세요.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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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풋스쳐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강동을붙잡는다. 

월요일 당직을 한 탓인지 무척 부담되는 아칩을 맞았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교회 체육대회로 구역식구들 점심을 준비하느라 한창 부산스러웠다. 엄마는 

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오늘을 위해 몇주 전부터 찬합을 사러 남대 
문 시장까지 갔다오셨다. 엄마가 사온 찬합이 나는 어찌나 무겁고 부담스러워 
보이던지 .. , 

여러가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충현체육대회를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는 

내 도시락이라며 넉넉하게 담은 잘밥과 나물이 든 도시락을 내밀으셨다. 순간 

나는 눈물이 울걱 날 것 같았다. 

엄마는 늘 나에게 눈물나는 사량을 주신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집에 오면 
꼭 밥을 새로 지어서 내 진구들에게까지 엄마의 사량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도 김밥을 정성껏 싸서 내 손에 들려주셨다. 

엄마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나는 어릴 적부터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시는 엄마를 보며 커왔다. 엄마는 

늘 아이같은 해맑은 얼굴로 하나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 
“성연아! 하나님이 .. , 하셨어 . 하나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니?" 

엄마는 내가 디자인 공부을 시작했을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넘께 쓰 

였으연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나는 하나넘의 사량을 외연하며 하나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넘의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음을 잘 안다. 그 

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엄마처럼 .. , 
(양성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땀흘리고 수고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 

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 

사실 이러한 영령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헛된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 줍니 

다 고생과 수고 뒤에 흙으로 즉， 먼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 

까! 

부귀와 영예 ，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망 
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 그런데 그도 결국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에 

무릎을 꿇고 말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에 대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며 

그 헛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오래 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옮은 여호와의 기운 
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 40:6-7) , 이사야의 선언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얼마나 비웃는 말입니까! 세상의 헛됨을 얼마나 정확하게 찌르는 말입니 

까! 그리고 인생에게 땀과 수고를 주시고， 티꿀로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마 6:2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세승띨 추구할 마음을 갖곤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직접 누려보지 못해서일까요? 그러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청빈하셨던 하나 

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세속의 추구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 또 
한 얼마나 귀중한 믿음입니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헛됨을 경험할 펼요가 없음 
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선명한 음성입 
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다음주에계속) 

(김동하 목사- 출표댁 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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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소석 / 얘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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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중보의창 주소변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 

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 

하여주소서 ，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델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냉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 

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국내외국인 선교부에서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주일에 자기차량으로 수송하 
실분올찾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대상 승합차 및 중 대형 차량 소지하고 자원봉사 가능한분 

봉사시간 주일(오전7:30- 10‘30, 오후 3:00-5 :0이 

모집기간 : 2001년 4월 22일 -5월 31 일 

연락처 외선뷔#238) 01중환 01 6-289-4239 

어|바다부 차량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12 에스더 17지회 월례회 

일시 9일(수) 14:00 

장소 영아부질 

13 마리아 3지회 월례회 

일시 11일(금) 11 :00 

장소 칼빈휠선교관지해 

14 루디0} 3A 1회 월례회 

일시 11일(금) 11:00 

징소 영아부실 

15 루디0}4^ 1회 월례회 

일시 1 7일(옥) 11:00 

징소 영아부실 

16 루디아 16지회 월례회 

일시 ‘ 13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14호 

17 루디아 17지회월례회및 

노방전도 

일시 9일(수) 수요예배 후 

장소 1 만나흘{식당) 

18， 1 6지회 여전도회 연합노방전도 

일시 9일(수) 수요일 영성훈련 후 

장소 ‘ 제2교육관 I충코이노니。냉 

1 박철구 인수집사， 공정지 권시 

서 올시 광진구 자양2동 647갱 

ft 455-5851 

국내외국인선교부 차량자원봉사자 모집 

에바다부 주일 학생예배(오전9시 -11시30분)에 출석하는 상도통 삼성농야왼 

학생수송을 맡아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고 

3부예배 참석후 봉사가능 

※운행차량 교회 숭합차(15인숭) 

※운의 에바다부 교사실(교육관109호， #416) , 이강근 집사(011-257-091 9) 

비 

교회-싱도동 

상도동→교회 

교회一상도동 

상도동→교회 
1 김종해성도 

(1 4교구 옥l구역) / 1 일 별세 ， 3일 

장혀| 

일시 1 2일(토) 16:00 

징소 청담동경기고등학교 정문앞 

3 베드로 1지회월례회 

일시 ’ 8일(화)]9:00 

장소 교육관 201호(부부동반) 

4 베드로 2지회 월례회 및 노방전도 

일시 19일(토) 17:30119:00 

장소 ’ 압구정역(노방전도) 

검두성장로댁 

(현대@째껴ft512-<Xí1 5) 

5, 베드로 17지회 월례회 및 노방전도 

일시 12일(토) 16:00 

장소 청당동경기고퉁학교 정문앞 

6 한나 4지회월례회 

일시 ‘ 10일(목) 09:30 

장소 충현기도원(패버스) 

7 한나 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탁아부실 

8 효!Lf 16지회 월례회 

일시 1 3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414호 

9 효배 17지회노방전도 

일시 S월 9일(수) 수요1부예배 후 

(식사마친후) 

장소 청당동일대 

10 에스더 3지회 월례회 

일시 ‘ 13일(주일) 15:00 

징소 교육관%호 

11 에스더 4지회 월례회 

일시 8일(화) 11 :00 

장소 영아부실 

얼셰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7일(월)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9호 

2 인수집사회 화요새벤|도회 

일시 ‘ 8일(화)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육관 109호 

3 인수집사회월례회 

일시 ， 오늘 1 5:30 

징소 유아부실 

4 경질전도회월례회 

일시 ‘ 13일(주일) 15:00 

징소 메추라기흘 

52001년 여름딘기선교간담회 

일시 오늘 1 5 :30 

대상 단장，지도 총무 

장소 선교위원회 

6 감사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감사위원회실(교육관 208호) 

7 권사 1지회월례회 

일시 ‘ 9일(수) 수요1부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모임 

닙니진도회 

1 바울 6지회월례회 

일시 13일(주일) 15:00 

징소 교육관짜7호 

2 바울 17지회 월례회 및 노빙전도 

교정전도회 
춘천소년원교사모집 

춘천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서 교사로 

섬기며 봉사하실 신실한 주의 종을 찾습니 

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상하고 지친 영혼들올 위해 눈물 
로 기도하실 주님께 헌신된 종을 찾습니다 

봉사시간 
매주토요일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 

오후 8시청량리역도착 
문의 . 교정전도회 박S떡 전도사 

19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딩 200.호 새가즉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디 

인도지 

강정임 (6) 

19 

400 

401 

A-!-닝“ .‘'==ïT 1\j 

청년1부 

청년2부 길봉재(8) 8 

398 

399 

교구 

새·가 · 족·을 · 환 · 영 · 합 · 니 · 다 

시며 
。 。

김호정 
나버여 

。 。

번호 인도지 소속부서 

루디아 

청년2부 

교구 서며 
。 。

윤희자 

정규태 

번호 

[ 섬·기·는· 분 · 들 
애7램을소개합니아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김영훈 여국근 김교생 송길환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정은희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프리카 
아브라함외 47명 
이프리카 

허용구 추진희， 이소영 추은회 
르왼디 씌링카 원따 
박태양， 이영하， 김서영， 정현주 

밸E떼시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퇴 강기엽(이프리케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 여전도사 
정연희 김정자 최지혜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조옥자 강덕필 

. 교정전도사 박양덕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병태 
박인기 
이종철 
이수근 

. 선교사 

l 위임목사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 당 

11 오전9:00 온당 

주얼예배 
m 오전 1 J:1X1 온당 

(왜， 외국어홍시용역빼) 

w 오후 l뻐뼈어용셔염빼|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은이7} ó.이는뼈) 

연앙예배 오후 5:00 온 당 
수요예배 I요션 1 Wl U오후 7:YJ 본당 
금요집회 오후 7:YJ 본 당 

L--새-액←} 기 도 회 오전 500 본당 

송향자 신동자 
김연식 홍순애 
최효심 백명자 
김정신 장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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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용 대’ 성도를 소개합니다 

군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으나 그 후 교호l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으로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 
혼을 약속한 자매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주 
일이 기다려지며 행복하다고 합니다 새가족부 집회에 

서 목λ}넘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셔 

서 좋다는 최용대 성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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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현’ 성도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정비사업을 하는 미혼의 김종현 성도는 이모 
넘(이성강 집^t)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연서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이 좋고， 한 목 
표를 호빼 봉λ}하는 모습도 좋고， 새로 나온 신자들을 
호t한 친절한 분위기도 좋으며 새가족부 집회를 통해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좋다고 합니다. 

효님i정 (새가족부 통신원) 

^~ ^~ 。 。

4월 15일자 주간충현 새가족 소개에서 허영자 성도의 이릎을 ‘하영자 로 정정합니다. 


